
     무궁테라스 2020년 1월 뉴스 
단군신화 

많은 나라들이 자기 민족의 뿌리를 알게 해 주는 각기 고유한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우리 나라의 건국 신화인 단군신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전, 하늘을 다스리는 환인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어질고 영특한 
아들이 환웅이었습니다. 환인도 그런 환웅을 몹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어느날 환웅은 인간세상을 보며, 
처음에는 사람들이 착하고 순하고 평화로왔는데 날이 갈수록 성질이 거칠어지고 욕심이 많아져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본인이 인간세상으로 내려가 그들을 바르게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에 
환인은 환웅에게, 환웅을 도와 인간을 다스릴 신하 3천명을 데려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고 
말했습니다. 인간세상에 내려온 환웅은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아래에 이르러 그곳을 신시라 이름 짓고 인간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루는 환웅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있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이 되는 법을 물었습니다. 이에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을성과 끈기가 
필요한데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동굴 속에서 기도를 하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웅의 
말을 듣고 동굴로 들어간 곰과 호랑이. 호랑이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결국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고, 곰은 

100일을 견디며 동굴안에서 기도를 드려 여자 사람이 되었고, 환웅이 이름을 웅녀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웅녀는 용모가아름다울 뿐 아니라 마음씨와 행동도 착하고 훌륭했으나 
자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웅에게 배필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환웅은 인간의 모습으로 웅녀에게 나타나 
그녀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되니 이 아이가 단군입니다. 하늘의 
신인 환웅의 핏줄을 타고난 단군은 비범한 능력뿐 아니라 인품 또한 
훌륭했습니다. 그가 볼 때 사람들이 무리지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어서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도읍지를 찾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도착한 곳이 아사달인데 북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인데다 동,서,남 3면으로는 강이 흘러 땅이 매우 기름지고, 또 강을 따라 
서쪽으로 내려가면 탁 트인 바다가 펼쳐져 있어 한 나라의 도읍으로는 더할나위 없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탄생했고, 이때가 기원전 2333년이며 
단군은 그곳에서 약 1500년간 고조선을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는1949년부터, 양력 10월3일을 고조선이 건국된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1월에 생신 맞으시는 분  



이요셉-410호 (2일),       김남순-407호(3일),       박로라-417호(3일),      강창식-104호(3일), 

김정숙-506호(9일),       임장하-310호(9일),       김향춘-508호 (10일),     김시자-303호(10일), 

권승찬-205호(10일),     윤주은-203호(18일),      권금연-414호(19일),      윤주권-106호(25일), 

이임순-105호(25일),     김제인-102호(25일),      서방영-214호(30일)  

 

 

 
 

무궁테라스 친목회 연례총회 
새해의 친목회 총회날짜가  2020년1월16일 목요일 오후 5시로 정해졌습니다. 
 

스마트폰 클래스 
스마트폰과 영어를 함께 배우는 겨울학기 스마트폰 클래스가 1월6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일주일에 두번, 월요일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입니다. 전화기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스마트폰의 깊고 넓은 세계의 탐험을 시작해 보세요. 
 

민권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의 어록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자식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 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희망이 만든 것입니다. 
♣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 저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할 때 저를 칭찬하는 말을 길게 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무슨 무슨 
상을 탔는지를 말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려 했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려 
했으며, 전쟁 문제에 있어서 옳은 입장을 취했다고. 그리고 말해 주십시오. 마틴 루터 킹은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였다고. 그리고 정의를 위해 앞장선 군악대장이었다고.  
 

 


